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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어서 흥미
로웠지만, 생각보다 너무 체스 이야기가 중심이었던 점이 아쉽다.

한줄평 다른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체스 이야기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하지만 체스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부른다면, 그 말 자체로 이미 체스를 게임에 한정하는 
모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서 부유하는 마호메트의 관처
럼 체스도 이 두 범주 사이에서 부유하는 학문이자 예술이 아닌가? 대립하는 모든 쌍을 
연결해 주는 유일무이한 것 말이다. 태고부터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새로운 것, 
구도는 기계적 구조인데 상상을 가미할 때에만 효과를 보며, 기하학적으로 볼 때 한정된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는 한계가 없기도 한, 계속
해서 자기 발전을 하고는 있으나 창조적이지는 않은 것. 어느 곳으로도 인도하지 않는 사
고, 어느 것도 계산하지 않는 수학, 작품을 내지 않는 예술, 실체가 없는 건축, 그런데도 
분명히 체스라는 존재 자체는 모든 책이나 작품보다 영속적이며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속하는 유일한 게임이다.”

“유감이네요, 공격 구상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신사분이 사실 아마추어치고는 
비범한 재능을 지녔네요.”

감상

 이 작품은 뉴욕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여객선에서, 문맹에다가 탐욕스럽고 무지하
지만 체스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첸토비치와 B.박사의 체스 경기, 황실과 수도원의 비
밀스러운 재정 담당 변호사였던 그가 어느 날 게슈타포에 체포된 B.박사의 이야기로 구성
되어 있다. 감옥에 수감된 B.박사는 우연히 역대 체스 경기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 체스 교
본을 훔쳐 스스로 체스를 배우고, 점차 정신분열적으로 자아를 나누어 체스를 두기에 이른
다. 평소에는 점잖은 모습인 그는 체스를 두기 시작하면 무섭게 돌변한다. 
 B.박사는 자신이 감옥에서 겪은 고문을 떠올리게 하는 첸토비치의 태도에서 극심한 불안
을 느끼며 경기에서 패배한다.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첸토비치는 
히틀러를, B.박사는 당시 파시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오스트리아 교양시민계층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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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나치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첸토비치의 행동처
럼 대중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고 한다. 체스는 작품 속에서 묘사했듯, 인간의 합리적 이
성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이고 추상적이면서도 심리적인 게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많
은 종류의 게임 중 굳이 ‘체스 이야기’를 한 것이 작품을 읽을수록 와 닿았다.


